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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뇌관에 선제대응 나선 민주당

‘배드뱅크 기금’ 입법 세미나 개최한다

-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뒷받침할 입법 드라이브 첫발

- 경제위기대응센터 “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 대신 발빠른 정책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

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

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

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

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이 참석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

의 분주함과는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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